
 

시편 63:1~8, 묵상 가이드 

 

63: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친밀함의 정의는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눌 때 생기는 따뜻함, 친근함, 
정서적 유대감”이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가장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나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친밀감 때문에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시편기자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63:1​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이 공급해주심을 위한 것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위한 것이었다. 

메시지성경은 이 구절을 “나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님과 시간을 갖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하고(추구하고) 있는가? 
그의 인격? 공급하심? 다른 것? 

 

63:1​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을 갈망했다. 그는 간절했다. 우리가 정말 갈증날 때, 우리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것을 거의 집중할 수 없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때, 나는 어떻게 그 갈증을 채우는가? 

 

63: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문자 그대로 광야에 있었다. 그는 주의 집에 거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능력과 영광으로 여호와를 묵도한다. 이 묵상의 순간,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기억한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했던 영적 광야에서 언제 당신을 
발견했는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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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그분의 힘과 영광만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이것이야 말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요일4:10).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기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광야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랑에 압도 되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내 주변의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63: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할때 우리의 다른 욕망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희미해진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그의 영혼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세요. 당신의 지난 24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나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위해 
공급해주셨나요? 

 

63:7-8​“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리이다.”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살아가게 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내영혼은 무엇을 붙잡고(집착하고) 있는가? 누구의 힘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당신의 삶과 리더십을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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